
口 질의 응답 口

흩훌 

漢字의 원래 音價가 ‘률’ (率)， ‘렬’ 〔列)안 글자들을 어 느 혜 는 각 

각 ‘률’， ‘렬’로， 어느 해는 ‘율’， ‘열’로 적는지 알고 싶습니마.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악 동호) 

텀 1. 국어에는 일만적으로 語頭에 ‘ E ’을 커피하는 現象이 있어 그것을 頭音法

則이라 함은 周知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란데， 본질석으로 국어와 起源을 달리하 

는 漢字語는 많응 語葉가 語頭에 ‘ E ’音을 갖는데， 그 漢字語가 국어속에 들어왔 

을 혜 국어의 音짧法則(頭좁法則)에 맞추어 ;語頭의 ‘ E ’이 ‘ o ’이냐 ‘ L’으로 변 

하는 현상이 있 읍니 다. 그러 한 例들은 다음과 같슐니 다. 

1) 양성(良心). 역사(歷史) , 예의(趙嚴) • 요리(料理) • 유행(流行) • 이딸(理髮) 

2) 낙원(樂園) • 내 얼(來日) • 노인(老Á). 뇌성 (雷聲). 누각(樓聞) • 능요(俊홉) 

즉. 1)처럼 ‘야， 여， 예， 요， 유， 이’ 앞의 ‘'2." 音은 ‘。’으로. 2)처럼 ‘아， 애. 

오， 외， 우~’ 앞의 ‘ E ’音은 ‘」’￡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표기에도 반영 

하고 있융니다. 

그런데， 이 現象은 ‘ E ’흡이 제 2 음철 이하에 올 혜는 일어나지 않기 혜운에 * 
音대로 척도록 되어 있융니다. 

3) 개 량(改良). 수력 (水力). 재료(材料). 급류(急流) • 도리 (道理). 혼례 (婚團)

4) 쾌 락(快樂). 왕래 (往來). 부로(父老). 지뢰 (地雷). 광한루(廣寒樓). 구롱(표 

陸)

2. 그런데， ‘플， 렬’의 경우는 이런 알반 원칙에서 약간 例外인 경우가 있읍니 

다. 語頭에서 頭환法則의 척용을 받는 것운 마찬가지이냐， 제 2 음첼 이하에서 ‘모 

음’이냐 ‘ L ’ 받침 다음에 오는 ‘플’， ‘렬’은 그 ‘ E ’이 줄어지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언처 ØlJ블 보이연 다음과 같줍니다. 

5) ì. 법률(法律). 능률(能率) • 출석률(出席率) 

L 기율(紀律). 운율(짧律). 비율(比率) , 백분율(百分率)， 천율(戰像) 

,6) ì. 행렬(行列). 결렬(決짧). 맹렬(짧烈). 졸렬(쐐쫓) 

L 치열(짧列). 분옐(分짧)， 치열(爛烈)， 우옐(優!Ji) , 진열(陳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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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 나 6)의 ，)은 ‘률’， ‘렬’이나 , L)은 ‘율’， ‘열’로 표기하는 것이 그것 양 

니다. 

이같은 例外規定은 ‘모음’이나 ‘ L’받침 다음의 ‘렬’， ‘률’이 ‘열’， ‘율’로 각 

키 발음펀다는 사실올 표준어로 認定하키 혜운에 표기에도 그것을 反映한 것이라 

하겠는데， 어떤 사랑은 ‘ E ’ 이외의 모든 받갱 다음의 ‘률’은 ‘율’로 난다고 하얘 

(‘출석률’도 ‘출성늄’ 혹은 ‘출성율’로) ‘ E ’말갱 이외에는 ‘율’로 표기해야 한다 

고 하기도 하고， 또 ‘」’받청 다음만 ‘율’로 냐는 것이 아니므로 한자 온래의 音

을 실리자연 모음 다음만 ‘율’로 하고 도든 자음 다음엔 ‘률’로 쓰자고 하기도 합 

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말음을 표준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으로 ‘출석 

률’이 ‘출성율’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인지는 의심스렵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모 

음’과 ‘」’받침 다음의 ‘률’， ‘렬’만 ‘율’ ‘열 ’로 표기한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읍니다. 

또한 ‘률’(率)은 독렵펀 단어이기 때문에(語頭로 안정하얘) 고정해서 ‘율’로만 

걱자는 주장도 있읍니다. 그렇게 하연， 漢字 本흠대로 척어야할 경우에， 옥렵왼名 

詞로 쓰일 수 있는 ‘列’， ‘率’， ‘律’ 等은 ‘열’， ‘율’로 적고 그렇지 옷한 ‘烈’，

，짧’ 等은 ‘렬’로 적어야 하는 불연이 있~으로， 그 구렬하는 것을 피하고 있읍니 

다. 그러고 옥렵펀 名詞로 쓰이 는 ‘量’， ‘令’， ‘力’， ‘禮’， ‘率’， ‘爛’라도 겁마 

사처령 쓰이 는 경우에는 일율적￡로 本좁대로 적고 있융니다. 다음의 例가 그것압 

니다. 

7) 강우량(降雨훌)， 공급량(供給量) , 대통령 령 (太統領令) , 시행 령 (施行令) ， 대 

판령 (大關짧) , 상견례 (相見禮) , 추진력 (推進力) , 합격률(合格率) , 기 업 란(記 

入爛) , 비고란(備考爛) 

3. 그러고 한가지 덧붙일 것윤 ‘흥’ (훌) , ‘합’ (拉) , ‘뢰’ (雷) 等의 表記입니다 

이들도 역시 頭숍法.IIU의 적용을 받게 되으로， 語頭에서는 ‘ 」’ 으로 되지만， 제 2 음 

철 이하에서는 本音(‘ E’)내후 척게 핍니다. 특히 ‘능’(陸)의 경우는 그 獨立性이 

강하게 인식되어 제 2 음철 이하에서도 ‘능’으혹 表記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表記의 

혼란을 우려하셔 표거의 일반원칙에 짜라 제 2 음철 야하에서는 ‘릉’ A로 統-해서 

적도록 하는 것이 바람칙하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그 약간의 例를 보이겠읍니다-

8) 강릉(江俊)， 홍룡(洪俊) , 구흥(li慶)， 펴 랑(被拉) , 낙뢰 (落雷)

9) 능선(陸線)， 납치(拉致) , 뇌성 (雷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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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안절부절뭇하다/안절부절하다’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 북 선산군 고아연 고아중 • 고퉁-학교 교사 최 순회 ) 

圖 위의 두 단에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를 急味

하는 말로 모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중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 

운 표준어에 판련펀 문제입니다만 현재 표준어에는 이에 대한 름及이 없무으로 일 

단 사천을 판단의 근거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대 대개의 사천에서는 ‘안철부결뭇하다는’ 표제어로 올려져 있A나 ‘안철부 

결하다’는 아칙 사전에 올려져 있지 않으므로 前者가 맞는 걸로 보아야 할 것입 

니다. 

‘안절부절뭇하다’는 원래 ‘앉치도 서지도 웃하는 모양’을 통해서 그 뜻(불안해 

서 어쩔 줄 오르는 상태)을 냐타내먼 것￡로 짐작되는데， ‘안철부젤’이 점차 ‘앉 

았다 얼어겼다 하는 모양’인 것으로 생각되면셔 ‘안절부절하다’가 사용된 것이 아 

닌가 합니다. 

이와 바슷한 것A로는 ‘주책없다’가 ‘주책이다’로 사용되는 것에서도 볼 수 있 

읍니 다. 또한 ‘혼자서 는 장군이 웃펀다’ 는 표현으로는 ‘독불장군(獨不將軍) 이 다’ 는 

것이 맞는 것이나 ‘독불장군없다’는 표현도 많이 쓰이는 바， 이것도 같은 類型안 

것￡로 보업니다. 

182 




